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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인권운동본부
국가적인 안전망이 전혀 없다

∙김일안 sos6903@empal.com

그곳에 희망이 있다

5∙18민중항쟁자살피해자에 한심리학적부검보고서(서문발췌) 

본 보고서는 5∙18민중항쟁 이후 구속자들이 당한 고문과 학 의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故 이O종 님

의 심리적 고통을 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밝히는 것이다. 그의 자살은 고인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메시

지를전해주고있다. 그의직계가족들의고통과끊어져간마지막혈육의미래를보면서마지막까지도사회로부터고립되어아무와도

화를할수없었던그는우리에게생명을던져 화를시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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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에있는고층건물창가로삼성의타워팰리스가

훤히 내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생명인권운동본부의 조용범

(40) 공동 표와 인터뷰가 이뤄졌다.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지난1997년IMF 경제위기후가족동반의생계형자살이

량 발생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들

의자살원인에 한이야기를할때정부와전문가그룹특

히불행하게도의사나심리학자그룹과같은전문가그룹들

은개인의우울증으로상황을몰아세웠다. 

정∙재계의부조리, 방조와방임, 무능함이IMF사태를불

러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했음에도 그에 한 책임을

사회∙구조적문제로치환하지않았다는것이다. 이렇듯개

인 우울증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한 위험과 오류를 인

식하고 공유하는 분들과 연 하면서 생명인권운동본부는

출범하게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80% 이상이 경제 문제로 인한 자

살입니다. 타살까지도경제적인것에의한것이 부분입니

다. IMF 때 사회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보호망이 있었다면

경제적퇴락속에서아이들까지던져죽이고는자신의목숨

까지도끊어버리는그러한비극은줄었을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어야하는

데 IMF 시 에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미디어와 정치권은

사회적 안정망에 해 그 당시와 그 후에도 망각했고 IMF

를 일으킨 사람들에 해서는 아무도 규명하지도 책임지지

도않고있다. 그피해는고스란히현재비정규직문제나여

러부조리한문제들에그 로이어지고있다.

우울증 치료 배후에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있다.

2000년즈음우울증에관한조사를통해세몰이를하는전

문마케팅그룹이있었다고한다. 그마케팅그룹을뒷받침

하는것은거 한다국적제약회사 는데특히우울증과관

련된 치료 약물을 만들어내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었다.

이들은 WHO(세계보건기구)에까지도 항을 미친다. 가난

한 나라들이 정신 질환과 건강에 해 서비스를 제 로 받

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WHO에서

조차정부에직접적인권고를하게만든다고한다. 

이 배후에 거 자본이 있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상품의

일부로남아서IMF로인해고통을받게한것이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라면 자살한 사람조차도 우울증으로 몰아가

는것은금융자본의횡포이다. 더이상미디어가앞장서서

거 다국적제약자본과전문가그룹의이익을 변하는역

할을해서는안된다는것이생명인권운동본부의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 여러 기관들이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개인의정치적인야욕과기업의약품을팔아먹기위

한마케팅전략수단으로전락하는것은막아야한다고보고

있다. 

그렇다면기본적인상담시스템이잘갖춰있으면괜찮지

않겠냐고질문을던졌다. 

“상담이아니라제일좋은것은가장친한친구입니다. 

부분 여태까지 자살에 한 생각을 해보았던 이들이 살아

있는것도사실죽고싶었는데친한친구불러서술한잔하

고같이시간을보내고그렇게해서넘긴거잖아요. 그런기

억이있는사람들이굉장히많아요.”

자살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울증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부작용이 오

2006년 11월 생명인권운동본부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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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자살을유발하기도한다. 그런것에 한기초지식도

미디어에 공표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생명인권운동본부가‘위험성’에 한다국적자

본의입막음에 해목소리를높이게된가장큰이유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지난 2004년 11월 24일 간암 수술 기 중이던 한 환자가

청산가리를탄맥주를마시고자살했다. 그에게는가출해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딸과 난치병에 걸린 부인이 있었다.

그는5∙18민중항쟁국가유공자 다. 그의죽음에관한보

고서가지난해10월생명인권운동본부에서발표되었다. 

5∙18민중항쟁 자살 피해자에 한

심리학적 부검 보고서(서문 발췌) 

본 보고서는 5∙18민중항쟁 이후 구속자들이 당한 고문과 학

의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故

이O종 님의 심리적 고통을 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밝

히는 것이다. 그의 자살은 고인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의 직계 가족들의

고통과 끊어져간 마지막 혈육의 미래를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아무와도 화를 할 수 없었던 그는 우

리에게 생명을 던져 화를 시도한 것이다.

‘심리학적 부검’은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왜자살할수밖에없었는지를그주변에있는사람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인 모든 종합적

환경요소를분석해밝히는것이다. 그과정을분석한후또

다른형태로이어지는자살희생자들을막기위해소견들을

정리하고, 어디에서부터 사회의 실수가 있었는지 엄 하게

밝혀서 국가의 부조리한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 문제들에

한변경을요구하는것이심리부검전체의틀이라고한다. 

조용범 표는 5∙18 피해자를극한적자살로몰고간결

정적인사회의실수는일어나지말아야할일이일어났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을 훼손하는 극단적 끝부분에 자살이 있다.

강자와 권력에 인권이 훼손 됐을 때 가장 부조리하게 나타

나는것이스스로목숨을끊는일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개인의 고통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물질적 고통

을예방하고인권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생명인권운동본

부의가장큰관심이고주된사업이다.

오픈 클리닉 그리고 생명 지킴이

생명인권운동본부의주활동은자살예방에중점을두고있

다. 그에 반해 오픈클리닉은 발생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

안된다는취지이다. 그들이명예롭게살수있도록도와줘

야한다는것에서시작되었다. 실직적인도움이될수있는

임상적 심리학적 치료와 의료적인 서비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까지통합적으로진행하고있다. 

“한번의 인권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 끊기는 거예요.

그딸들이자기몸을팔아야하고술따르는시중을들어야

하는 상태로 밖에 살 수 없다는 거……. 민주화 운동 피해

자 중에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개인의 고통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물질적 고통

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생명인권운동본부의 가장 큰 관심이

고 주된 사업”이라고 말하는 조용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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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피해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정의로움 때문에

참여한 민초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인 인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에까

지도자살이전염되는것을막아야겠다는취지로개설된오

픈클리닉은생명인권운동본부보다먼저운 되었다. 

오픈클리닉에서가장중요한것은심리학적인지식이아

니라 마음가짐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피

해자들의 상황에 해 사회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지니는것그리고배려와애정이라한다. 

그리고전문가들만이도와줄수있다고생각하지말고넓

게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회원섬김팀의 윤수정

씨 경우 16명 가량 연락을 취하고 있고 그중 반수인 9명을

직접오픈클리닉에서만나상담치료를진행하고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 심지가 강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겠네요? 라는 마지막 질문에“그렇다고 답

을해야할까요!”그들의쑥스러워하는미소가무척환하게

느껴졌다. 오픈클리닉에는30구좌후원사업이있다. 

한 분의 인권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각 1만원으로 된 매듭

이모여1구좌30개(30만원)의인권리본을엮는후원사업

이다.http://www.liferightsaction.org/ 

김일안 | 삶이보이는창르포모임, (사)한독협다큐분과회원, ‘피바

랜광주’연출, 현재비정규직 화제기술팀

자료사진생명인권운동본부

가족들과 자녀들에까지도 자살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취지로 개설된 오픈 클리닉은 생명인권운동본부보다 먼저 운 되었다.


